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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률이 가장높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
지난 호까지는 주로 유럽의 에이즈예방 광고들을 살펴보았다. 일반 상업광고에 못지않은 크리에이티브와 완성도 그리고 시리즈 형태로 

미디어에 노출함으로써 캠페인에 힘을 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아프리카의 그것은 어떠할 

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유럽에 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지 못한 아프리카의 실 

정에 비추어 볼 때 홍보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오히려 에이즈에 대한 홍보활동이 더욱 절실한 곳이 이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글 최두헌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2007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많은 에이즈 환자수를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전체 여성 중HIV에 대흐网 들어 

본 여성이 겨우30%를웃돌고 있으며, 콘돔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사람의 수도 50%를 겨우 넘긴다고한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 지을수는 없겠지만 인도가 이러할진대 아프리카는그보다 더 낮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수 있 

겠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3,950만명에 이 

른다. 이중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HIV 감염자는 전체 HW염자의 약 63%를 차지한다 특히 성인 

(15-49세)의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률이가장 높은 나라는 남 ■士%

부 아프리카의 절대왕정국가인 스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보츠와나로 24.1%였」

로 레소토 23.2%, 짐바브웨 20.19

비아 19.6% 및 남아프리카공:

1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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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세타정션의〈Love Life를 이야기하자〉캠페인

먼저 남아프리카 세타정션의 <Love Life를 이야기하자〉캠페인을 보자. 

세타정션은 에이즈에서 가정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젊 

은이들에게 카운슬링 해주는 무료전화 핫라인 서비스이다 2001년경 

에 집행된 이 캠페인은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한 가지 역할, 딴 남자와 

함께 동침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과 자려고 한다, 섹스-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 등 올바른 성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피와 비주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적 심플한 레이아웃에 별다른 기교를 人용하지 않 

았다. 하지만 퍼플, 오렌지, 레드 그린 등의 강렬한 칼라를 사용하여 주 

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관된 레이아웃을 통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높 

이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Sex - worth wai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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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to be there - 미래를 사랑하자〉캠페인

<Love to be there - 미래를 사랑하자〉캠페인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함으 

로써, 희망의 미래를 가꾸어가자는 캠페인이다. 화목한 가정 비행기 조종사 

박사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화형 일러스트로 정감 있게 표현하 

고 있다. 역시 일관된 레이아웃을 유지함으로써 캠페인에 힘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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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의 (take contr시!〉캠페인

Take my hand, 
give me love 
give me hope

It just takes one time 
to get HIV infected!

이 광고는 나미비아의〈拍ke control!〉캠페인이다.

우선 듣기에도 생소한 나미비아 라는 나라.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마도 작년에 안젤리나 

졸리부부가 딸 낳으러 가는 바람에 한동안 화려하게 조명 받았던 곳이라고 하면 아, 거게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을 따라 펼쳐진 다마랄란트 고원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500만년이나 되었다는 이 고원 

의 사막에는 온갖 종류의 기반암이 끝없이 이어지는 평탄한 대지가 있는가 하면, 가파른 산들이 불쑥 불쑥 솟아있기도 하다. 남쪽으 

로는 높이 60~240m에 이르는 거대한 사구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듄의 일출은 가히 몽환적이라 할 만큼 

장관이라고 한다. 또한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웰위치아라는 식물이 산다. 큰 것은 잎의 폭이 2m, 길이 6m에 달하 

고, 줄기의 지름이 2m나 되며 우주괴물처럼 징그럽게 생겼다. 수령이 5,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니 정말 불가사의한 식물이 아니라 

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신비한 나라에도 에이즈의 불행은 비껴가지 않는다. 나미비아 성인인구의 19.6%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

나미비아의 (take control!〉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지키자, 모든 사람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주세요, 

HIV에 감염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섹스할 때는 꼭 콘돔을 사용하세요 등의 메시지와 함께〈콘트롤 하세요너가＜e contr이!〉라는 메시 

지를 담고 있다. contr이의 첫 0 자 대신 레드리본 마크를 넣음으로써, 무엇을 콘트롤 해야 할 것인지를 짧은 구호로 함축하고 있다

(Break the silence-침묵을 깨라!〉캠페인

다음은 남아프리카 더반기술연구소와 AFH(인류를 위한 예술) 등이 함께한 (Break the 

silence■침묵을 깨라!〉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 사용된 비주얼은 세계 각국의 '인권을 위한 예술 

가 들이 그린 그림들이라고 한다. "에이즈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다 세계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화해와 동정보다 경제적 경쟁이나 가난한자들을 도외시한다면,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지구 

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한다.” "이 삽화는 일부다처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다처제는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내 작품은 이런 관습을 타파하고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다.” "누군가가 HIV/AIDS와 관련된 일에 연관이 되면, 그 사회는 그를 HIV 양성자로 치부한다.” 

등의 메세지와 함께 그림 옆에 아티스乓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티스트들이 에이즈 예방 홍보활동에 일조하고 있음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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